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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10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시설지원팀장 허지연 ☎ 440-3461
∙담당자 박명우 ☎ 440-3462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10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 꼼꼼히 챙긴다

- 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760명에 각 20만원 상당 -

-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20개 병원 협약 -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비 지원 사업이 올해 3년째를 맞이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시는 중증 질환이나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종합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검진 병원 발굴 및 협약 등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은 물론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 40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도 본인

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 검사를 포함한 20

만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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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760여명의 시설 종사자가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 병원, 한국

건강관리협회 종합검진센터 등 20개 협력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예정

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0일(목)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 병원 간 건강검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 관계자와 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 20개 협력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신병철 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인천시 복지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 

병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검진협력 의료기관 :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탑종합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부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온누리종합

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

세종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진헬스건강검진센터, 한국건강

관리협회 인천지부 종합검진센터, 한마음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등 20개소

(가나다 순)


